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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년(겐나 3년), 회선업에 종사하던 요나고의 주민인 오야 

진키치(大谷甚吉)는 에치고(越後 ,  현 니이가타) 지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조난해 울릉도에 표착했다. 섬을 답사한 오야는 그 

섬이 무인도이고 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개발을 결의했다(→

No.1).

오야는 같은 요나고 주민인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와 

공동으로 막부에 청원하였고, 1618년(겐나 4년)에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주 앞으로 오야, 무라카와 양가의 울릉도 도항 허가를 

통지해 사업이 시작되었다(→No.2)(※1).

이후 양가는 매년 교대로 울릉도에 도항해 수개월씩 체류하면서 

전복, 강치를 중심으로 각종 산품 을 획득하며 도항 도중에 

다케시마를 항해의 이정표로 삼고, 또한 강치나 전복 어획지로 

이용했다(6페이지 그림 참조).

이 사실은 오야 가문에 전해지는 문서(※2: 오야 가문 문서)나 

돗토리번에서 요직에 있던 무사가 양가의 사업에 대해 정리한 자료

(→No.3) 등에 기술이 보이며, 에도 시대에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오야 가문 문서나 당시 작성된 

그림(※3) 등으로 알 수 있다.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해는 아베 시로고로(阿倍
(部)四郎五郎)(※4)라는 하타모토가 로주에게 청원해 로주가 연명

(連名)으로 돗토리 번주 앞으로 허가를 냈다. 이후에도 아베 

시로고로가 오야, 무라카와와 막부 사이를 중개하며 쇼군을 배알

(‘오메미에’라고 불림)하거나  산품을 헌상했다 (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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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울릉도, 다케시마 도해 경로(「다케시마 고 (竹島考)」(→No.3) 등을 바탕으로 작성)

※1 당시 울릉도는 ‘다케시마’로 불렸기 때문에 이 허가 통지는 ‘다케시마’ 도해 허가라고 되어 있다. 또, 이 허가는 1625년(간에이 2년)이라는 설도 있다.
※2 오야 가문의 문서는 2019년(헤이세이 31년) 1월, 대부분이 시마네현에 기증되었다.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 보고서’ (2019년도판(헤이세이 31년도 판)) 15페이지 

참조.
※3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 보고서’ (2019년도 판(헤이세이 31년도 판)) 25페이지 참조.
※4 대대로 시로고로라 칭했다. 오야도 대대로 규우에몬(九右衛門), 무라카와도 대대로 이치베(市兵衛)라 칭했다.

에도 시대에는 회선업에 벤자이센(弁財船)이라는 배가 
이용되었다. 2척의 배에 50명 정도가 타고 있던 것, 훗날 1척이 
되어 승선 인원도 줄어든 것, 200석적(약 58m3)의 크기였던 
것 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

※벤자이센의 모습
· 우와노리(上乗、총지휘) 1명
· 선두 1명
· 강치 어부 2명
· 전복 채취자 3명
· 대장장이·배 목수·통 목수·조타수 각 1명
· 선원 10명

선원 구성 예(1666년의 경우)

작성 연대 미상
소장: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No.1

울릉도 도해의 경위를 기록한 오야 가문 
자료.  오야 진키치(大屋(谷)甚吉)가 
에치고에서 돌아가던 도중 울릉도에 
표착했을 때 현지를 조사해 도해하는 것을 
결의한 이야기가 나온다.

다케시마 도해 유래기 발췌 사본
울릉도 도해의 경위를 전하는 오야 가문의 문서

p.15

1618년(겐나 4년) 5월 16일
소장: 요나고시립 산인역사관

No.2

에도 막부가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해 허가 취지를 돗토리 번주에게 
통달한 공문서. 양가는 도해 면허의 봉서
(奉書) 사본을 소지하고 매년 번갈아 
울릉도에 도해했다.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어면(御免) 달서(達書) (사본)

막부가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해를 허가하는 통달

p.21

1828년(분세이 11년)
소장: 돗토리 현립 박물관

No.3

돗토리번에서 요직에 있던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라는 무사가 오야·
무라카와 양가의 사업에 대해 훗날 편찬한 
책. 도해 경위, 울릉도, 다케시마의 지리나 
강치 등의 산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다케시마 고(竹島考)
울릉도, 다케시마 도항에 대해 훗날 정리한 책

p.23

도해 이정표나 계류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해 강치나 
전복 어업도 했다. 1661년부터는 오야, 무라카와 
양가가 매년 교대로 도항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구모즈(雲津)에 들러 사람이 승선

매년 음력 2월경 요나고를 출발

울릉도에는 수개월 체류했다. 1666년에는
2척으로 울릉도로 향해, 짐을 실으려고 현지에서 
배를 조달해 3척으로 돌아갔으나 1척만 남은 적도 
있었다.

본토를 떠난 배는 우선 오키에 들러 도항 준비를 
하고 사람도 여기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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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막부 허가 및 공인 아래에 실시된 울릉도, 다케시마 도해 사업

(1) 에도 막부의 울릉도 도해 허가

(2) 다케시마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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